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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질문1] <금강경> 등 대승경전을 북

방불교는 귀하게 여깁니다. 이에반해

남방불교에서는 팔리어삼장만 신성시

하고 그 외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위

경이라고 배척합니다. 또 남방부는 위

빠사나만 숭상하고 선을 무시하는 경

향이 있습니다.  이러한 오류 단견을 척

파해주신다면.

[지관 스님] 한국 일본 중국 몽골 등

을 북방불교라 하고 스리랑카 미얀마

타이 캄보디아 등을 남방불교라 합니

다. 남방불교계에서는 팔리어 경전과

산스크리트어 경전만이 불교의 정통이

라고 말하지만, 실로 팔리어장경도 극

히적은소수가남아있을뿐입니다. 

남방불교는 북방불교보다 논리적인

교리가 빈약합니다. 북방불교는 보고

중의 보고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우

리가 북방불교의 장점을 천명해야 합

니다. 

<금강경오가해>에서 육조 부대사와

야보 스님 등은 <금강경>을 선으로 해

석하고, 규봉, 종경 스님들은 교로 해석

했어요.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으뜸으

로 생각하는 것이 야보 스님의 송(頌)과

함허스님의<설의>입니다.

야보 스님의 게송을 일부를 소개한

다면“밤에 달이 훤히 비친 뜰 앞에 바

람이 부니 대나무가 움직이나, 대 그림

자가 아무리 뜰을 쓸어도 뜰에는 먼지

하나 움직이지 않더라(竹影掃庭塵不動

月穿潭底水無痕)”라는 게송으로 <금강

경>을 설명했어요. 삼라만상이 이렇게

존재하고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이라

는 뜻입니다. 이것이 선 또는 공사상이

며, 부처님의진리이자중도에요.

이런 사상은 남방불교에서는 못 찾습

니다. 그렇기에 우리가 경을 보더라도

새벽에한시간은꼭참선해야합니다.

요즘 남방 위빠사나가 많이 확산되

고 있습니다. <능엄경> <원각경>에 비

발사나(毘鉢奢那)∙선나(禪那)∙삼마

발제(三味鉢提) 등소승선이있어요.  

위빠사나는 북방불교의 한 부분이지

없는 것은 아닙니다. 뭉뚝한 송곳은 오

래 오래 걸려도 한 번 뚫으면 구멍이 크

고, 예리한 송곳으로 뚫으면 쉽게 뚫리

지만 구멍이 작아요. 위빠사나를 비판

할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우리는 달마선

정통을 이어받은 조계종이기에 간화선

을 더욱 펴고 확장하고 더 쉽게 대중화

하도록하는것이우리의몫입니다.

진월스님(동국대선학과교수)

북방불교 전통 넓게 펼쳐나가야

‘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’10대 강백 초청

봉선사 강설대법회지관 스님(조계종 총무원장) / 금강경(9월 16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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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이사상이중도인것입니다.

<금강경>에‘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

제상비상 즉견여래(凡所有相 皆是虛妄

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)’라는 사구게가

중심사상 입니다. 중간에는‘약이색견아

이음성구아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(若以

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�能見如

來)’인데, 석가모니라는 나의 이름을 불

러 나를 찾으려한다면 그 사람은 사특한

도리를 행하기 때문에 사도를 향한다고

했습니다. 그래서 진리와 부처를 볼 수 없

다는 거죠. 석가모니도 이름뿐이지 석가

모니는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상을 파해주

는겁니다.

경의 말미에 이르면‘일체유위법 여몽

환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(一�有爲

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)’

이라.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이와

같으니라.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

물거품 같고 이슬같고 번갯불 같나니 마

땅히이같이관찰하여야하느니라.

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꿈에서 길을

가다 천만원짜리 수표를 주웠어요. 깨어

보니 아무것도 없어, 얼마나 허전해요. 꿈

은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. 환은 환각이라,

부스럭하는 소리에 아무 것도 아닌데 놀

래서 뛰다가 돌을 차서 넘어지면 코가 깨

진다는 말이에요. 아무 것도 아닌데 왜 놀

랍니까. 그림자라는 것은 물체가 없으면

안생겨요. 물거품도실체가없는겁니다. 

‘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나니 마땅히 이

세상의 모든 것을 관찰하라.’이것을 여

실하게 관하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

고, 무리한 욕심을 낼 것도 없다는 것을

알게됩니다. 

살면서어려운일이안생길수가없습니

다.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부처님께서 용기

를주려고이세상을사바세계라했습니다. 

‘사바세계는 고통 뿐 이기 때문에 참지

않으면 살 수가 없다’라고 말씀하신 거죠.

이 세상에 쉽게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

니다.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려면 죽을

고생을 해야 성과가 있겠지요. 학자가 되

려는데 잘살고 잠을 다 자고 놀거 다 놀고

하면뛰어난학자가될수있습니까?

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해

예요. 살아가는데 용기를 가지라고 부처

님이“이 세상은 괴로운 것이다”라고 한

겁니다. 사고(四苦) 팔고(八苦) 등 전부가

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. 이 고통을 참고

견디며 살다가 인연 다하면 육신을 벗어

놓고가는거예요.

<금강경>의 공(空)사상은 부처님만의

독특한 교리입니다. 당신 이전에 있던 것

들 중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

배척한 것이 아닙니다. 공사상은 오로지

부처님만주창하신창설인것입니다. 

이러한 공사상이 <금강경>에 들어있

기 때문에 오조 홍인 대사가 <능가경>보

다 <금강경>이 소의경전으로 적합하다

한거죠. 그래서선종소의경전이<금강경

>으로바뀌었어요.

수행에는 많은 문이 있다 하지만 나는

크게넷으로나누고싶어요.

첫 번째 경절견성(經截見性)문이니 길

이 있든 없든 바로 질러 가는 거예요. 그

러므로 견성문은 참선을 해서 견성하는

문이지요. 

두 번째로 염불문이니 이는 염불을 아

주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닦아, 죽은

후에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으로 극락세계

에 왕생하는 수행입니다. 극락세계에 태

어나면수명이한정이없어요.  

세 번째는 즉신성불문입니다. 이 몸 이

대로 성불한다는 뜻이에요. 대일여래를

법신으로 하는 진언종에서는 진언을 외

우면 진언의 위신력으로 업장이 녹아져

마음이 밝아져서 성불한다 합니다. 이 몸

이대로 성불하는 것이 진언종의 수행방

법입니다.

마지막 수행은 의교수행문입니다. 경

전에 의지해서 마음을 깨친다는 수행입

니다. 경전을 보다가 깨친 이가 참 많습니

다. <고승전> 가운데‘감통부’를 보면 <

금강경> <법화경> 등을 일념으로 읽고

외워서 업장이 녹아 깨달은 스님들 얘기

가많이전하고있습니다. 

몇 사람 예를 든다면 육조 혜능 선사는

저잣거리서 처음 들은 <금강경> 가운데

‘응무소주 이생기심’부분이 귀에 걸려

그길로오조홍인대사밑으로들어가공

부해서 깨쳤지요. 중봉(中峰)선사는 <금

강경>을 읽다가, 말세에 <금강경>을 의

지해 수행하고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혜

명(慧命)을 짊어지고 대표할 존재라는 구

절을보다가견성을했습니다. 

요즘 사람들은 진지하고 깊은 수행을

하기보다형식적이고일시적인것을추구

하는 경향이 있어요. 신심이 부족한 탓이

라고 봅니다. 신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

수행도하고공부도할수있는것입니다.

이상과 같이 경전수행으로 깨친 이들

이적지않습니다. 

경전과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 불교가

존재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경과 부처님

만있다해도포교가스스로되는것은아

닙니다. 부처님 말씀으로 포교해서 알아

듣도록만들어야해요.

부처님은 신∙해∙행∙증을 말씀했습

니다. 부처님 말씀을 믿고, 이해하고 실천

에 옮기라는 뜻입니다. 부처님의 말씀을

듣고 이해해서 실천에 옮기고 그 경지를

같이 체험해야 합니다. 모두 다 부처님 제

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, 경전이

중요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그

렇게 중요합니다. 경전을 혼자 음미하고

좋아할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파악

해야 합니다. 지식도 별것이 아니라고 타

파한 것이 선종의 사상입니다. 그 골자가

<금강경>에다담겨져있습니다.

정리=강지연기자ㆍ사진=고영배기자

‘삼심불가득’이니 나였으면 면박 줬을 것

[질문1] <금강경>에는‘과거심 불가득,

미래심 불가득, 현재심 불가득’이란 말이

나옵니다. 그래서‘삼심불가득’이라는용

어가 생겼습니다. 만약 스님께서 이런 질

문을받았다면어떻게답하시겠습니까?

[지관 스님] 내가 만일 그때 그 질문

을 받았다면 덕산 스님의 방이 아니라

강한 어조로 면박을 주어 망신을 시켰

을것입니다.

삼심불가득인데, 과거심 미래심 다

찾을 수 없는데, 그게 마음으로 안되기

때문에 덕산도 몽둥이 쓴 거예요. 말로

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덕

산방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 나도 면

박만으로, 답하지않겠다는것입니다.

[질문2] 종교라는 것은 사회학입니

다. 세상을 아름답고 풍요롭고 향기롭

고 살기좋게 만드는 사회학과 같은 것

입니다. 불교도 종교학 종교사회학으

로볼수있습니다.

세상을 바꾸려면 혁명과 수행의 두

방법이 있습니다. 잘 살려면 이 두 가지

가 함께 필요합니다. <금강경> 속에서

혁명∙수행 요소를 담을 수 있는 정신

을어떻게뽑아낼수있을까요?

[지관 스님] <금강경> 전체가 의미하

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. 질문자 말씀에

혁명과 수행이 있는데, 혁명은 실천적

이고 어떤 형태의 고통을 동반해요. 고

름이 차면 짜야 되는 것처럼. 그러나 정

신이 수반되지 않는 외형적인 혁명은

구태를 제거하는 것 뿐이지‘환자’가

죽는 것은 생각도 안하는 경우가 있어

요. 수행과 교화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

닐 겁니다. 부처님은 자비의 바탕에서

병도고치고잘살수있게만듭니다. 

그러나 자비, 의심, 분노를 다 표현하

는 십일면 관세음보살처럼 관세음보살

은 자비와 함께 절복을 갖고 있어요. 이

게 불교의 파사현정이에요. 정의를 나

타내자면 자비만 가지고서는 안됩니

다. 관세음보살의 자비 속에 강한 힘이

들어있다이겁니다.

교화는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는

것이에요. 포악한 이에게는 부드럽게,

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, 성질이 급

한 사람은 느긋하게 변화시키는 것이

교화입니다. 

불교는 자비를 바탕으로 모든 옳지

않은 것을 바르게 교화시켜 나가는 것

이라고말하고싶습니다.

정리=강지연기자

이평래(충남대철학과교수)

설법전을가득메운1500여명의불자들이지관스님의<금강경> 법문에귀를기울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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